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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방 희 정†                  조 혜 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자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들의 성 고정관념 점수가 여성들보다 높았고 이런 현상은

자아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지만 자아해석은 매우 고정형적

으로 하고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효과는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나타나, 고

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는 탈동일시 경향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역

할 영역에서 남성은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외모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능력영역에서는 남성들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더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탈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처방적인 성 고정

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고정관념 고-저 집단을 나누어 자아해석을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

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자아해석이 덜 고정형적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

었을 때에 성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이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더 많이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그 수혜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의 자아해석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쳐, 거부되기도 하지만, 자아에 반영되고 실천되어 성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주요어 : 성 고정관념, 자아해석, 고정관념 활성화, 탈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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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아해석이 주관적이며 내성(introspection)

에 의해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는 반성적 의식경

험이라고 할지라도(Baumeister, 1999) 자아는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 비교하며, 사회적 평가를 반

영하면서 판단되는 것이다. W. James가 사회적

자아를 강조한 이후로, Cooley, Mead 등 많은 학

자들이 자아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

회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자아란 의미가 없고,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자아라고 보

아왔다.

자기지식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

다. Higgins(1996)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self digest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의 정보들은 ‘세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아나 주체성

이 사회나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

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주의 이론과 자

아의 다원주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

가 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에서는 항상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자아는 없고, 자아는 사회

적인 맥락과 사회교환, 그리고 그 매체인 담론

내에서 구성된다고 본다(Bohan, 2002). 어떤 개인

이나 집단에 대해 사회나 공동체가 구성한 표상

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개인에게 표현되고 전달

되면서 그 개인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 Butler 

(1993, 1997)에 따르면 “나”가 존재하기 이전에

담론이 존재하고 “나”는 담론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나”는 이름이 불려지고 타인에 의해 언급

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인지함으로써만(being 

recognizable)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 사회 속에 살면서 자신

이 속한 범주를 중심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사회

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집

단이나 범주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명명하고 어

떤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가도 자아해석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범주들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주인 성별 범주에

대해서 사회가 구성한 표상인 성 고정관념이 남

녀의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하

다.

한편 다중자아이론에서는 개인은 통합되고 단

일한 하나의 자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아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느

냐에 따라 또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자아

경험이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Rosenberg, 

1997; Ashmore & Jussim, 1997). Kihlstom과 Cantor 

(1984)는 자아표상은 상황마다 다른 신념을 표상

하는 맥락특수적 자아개념의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Markus(1977)와 Fiske와 Taylor(1991)

는 자아표상은 여러 영역의 자기 스키마로 이루

어진 스키마로 구성된 다중적인 연합망 체계로

보았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자아는 다중적인 자아의 어떤 측면이 활성화되

었는가와 관련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다

고 본다. 또한 최근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자아를

개인적 자아, 관계적 자아, 집합적 자아로 나누

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역할과 특성이 요구되느

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자아가 활성화 된

다고 본다(Sedikides & Brewer, 2001). 예를 들어 개

인의 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독특한 개인

적 자아가 활성화되지만, 학부모로 학교에 갔을

때에는 어머니로서의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되고, 

국제 경기를 보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집합적

자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자아의 측면이 활성화될 것이다.

자아해석이 상황과 역할, 그리고 사회와 타인

의 평가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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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 측면만이 강조된다면, 왜곡된 사회적인

평가나 편견, 고정관념은 개인의 자아해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기대가 다르고 남

녀에게 제공되는 기회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남성과 여성의 자아해

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독특한 개인이 특정 시점과 상황에서의 경험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적인 기대

는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해석을 변화시

키는 것과 더불어 고정관념을 실현하여 행동하

는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고, 그러한 결과는

실제로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주고 강화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제도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르는 자아해석의 변화과정을 밝히는 것은 자

기이행적 예언효과의 기저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남녀가 당면하는 사회적 문

제들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개인

의 자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 고정관념

사회가 인권을 중시하고 여러가지 편견을 없

애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변하지 않고

강하게 유지되며 빈번하게 강요되는 고정관념이

성 고정관념이다. 성별은 이분법적이고 현저한

범주일 뿐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아기부터 성별지

식을 습득하면서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내면

화한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가 소지한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에 대한 믿음의 집합으로서(Deaux & 

LaFrance, 1998), 그 타당성과 진위와는 상관없이

남녀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시켜 추론하도

록 만든다(Ashmore, 1987). 성 고정관념은 성별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며, 다

른 신념체계, 특히 성 정체성이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어 왔다(Kohlberg, 1966; Stroms, 

1979; Deaux & LaFrance, 1998). 특히 사회가 가지

고 있는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과는 달

리 기술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처방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Fiske, 1998), 여성과 남성은 어

릴 때부터 성 고정관념에 맞추어 자신을 동일시

하고 조절(accommodation)하며 자아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기술적 고정관념은 그 집단 대부

분의 구성원의 행동과 능력, 선호도 등을 기술하

는 것으로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이미지

에 맞추어야 하는 압력을 받는 것으로, 마음속의

기준(anchor)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처방적 고

정관념은 특정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그 집

단에 속한 개인이 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처

벌이 작동하는 울타리(fence)로 작용하여 사회적

통제의 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Fiske, 1993). 

특히 여성들은 파워구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은 여성에게 더 처방적으로 적용된

다고 지적되어 왔다(Fiske, 1998). 그렇다면 성 고

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자아에 각기 다른 방식

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속력을 가지며 실제적인

남녀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며, 그 기제

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들이 주장되어왔다. 일반

적으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의 도구적

인 특성과 여성의 표현적인 특성, 또는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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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도성과 여성의 공동체성으로 요약되어왔

고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다(Spence & Buckner, 

2000). 그러나 이러한 성격특성 외의 다양한 요

인들이 성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으로 제안되고

검증되어 왔다. Deaux와 Lewis(1984)는 성 고정관

념의 구성요인으로 특성, 역할, 직업, 신체적 특

징을 밝히고, 이들 특징들이 서로 연합된 동질적

인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특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여성

적 신체특성을 갖는 개인을 보면 그는 여성적

직업을 갖고, 여성적 역할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Deaux 와 LaFrance 

(1998)는 여기에 정서적 특성과 능력요인을 첨가

시켰다. 그러나 한편 Eckes(1994)는 고정관념의 구

성요인을 성격특성, 태도, 신념, 외현행동과 행동

적 선호, 외모라고 밝히면서, 이들 요인들은 각

기 독립적으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다차원 분석에서는 더 포괄적인 차원을 제안

한다. Ashmore와 동료들(1987)은 다차원 분석결과

성 고정관념은 평가와 능력의 두 직교적 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고, 능력차원에는 지배-복종, 통제

-피지배가 포함되고 남성은 지배와 통제, 여성은

복종과 피지배와 연결되며, 평가차원인 좋다

(good)-나쁘다(bad)에서는 남녀차이가 지각되지 않

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Glick과 Fiske(1999)

는 평가차원 대신에 호감차원을 제안한다. 고정

관념은 전형적으로 두 차원을 따라 집단들을 범

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호감(likability)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때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반면, 호감은 집단간 경쟁이냐

협동이냐에 따라 결정된다(Fiske, 1998). 성 고정

관념은 전형적인 여성은 착하지만 무능한 집단

으로, 남성은 유능하지만, 여성보다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선호한

다. Eagly와 Madinic(1993)은 의미차이척도와 성

고정관념의 자유반응 측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좋아하는 집단으로 평가됨을 발견하고, 이를

“women are wonderful effect”라고 한다. 그러나 호

감차원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처방

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녀관계

처럼 지배집단과 종속집단이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일 때, 지배집단은 자

신들의 능력차원에서의 우위성과 자신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강조하면서, 종속집단에 대해 호감

차원에서 처방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적

용하게 된다는 것이다(Fiske, 1998). 

이와 같이 성 고정관념의 표상은 매우 복잡한

구성체임을 알 수 있다. 각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성 고정관념의 다양한 요인들은 요약해 보자면

신체특성, 역할, 성격, 능력, 행동 요인으로 구성

될 수 있고, 이들은 크게 처방적인 특성과 기술

적인 특성,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의 차

원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 고

정관념의 각 요소들과 각 차원들은 개인의 자아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일반적 경향

범주화는 인간정보처리의 필수적 과정이다. 범

주화는 인간의 제한적인 정신적 용량을 보존하

면서 사회적 환경의 복잡성을 대처하기 위해 사

용한다. 고정관념은 범주화의 부산물로서, 범주

화가 이루어지면 고정관념 정보를 적용하여 정

보처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어떤 개

인을 범주화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필요가 없이 그가 속한 집단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켜 빠르고 자동적으로 성향

을 추론하는 하향(top down) 정보처리를 하게 되

는 것이다(방희정, 1996; 조혜자, 2002). 어떤 개

인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그 순간 기억에서 접근

된 지식이 범주와 맞는 정도에 따른다. 즉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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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대

상의 다양한 범주 중 특정 범주로 범주화하게

된다.  

성별은 인간을 분류하는 여러 범주들 중에서

도 일차적이고 가장 현저한 범주이다(Fiske, 1998). 

따라서 사람들은 인생초기부터 성별을 배우고

성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별자극에 부착된 성

고정관념을 반복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

게 된다. 반면 성 고정관념의 적절성에 대한 판

단이나 여성주의 관점과 같은 신념은 뒤늦게 의

식적인 교육이나 판단을 통해 발달하게된다. 이

런 발달과정의 결과로 성 고정관념은 개인 신념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며

의식적인 자각 이전 수준부터 자동적으로 활성

화되어 개인의 인상형성과 정보처리과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지적되어 왔다(Lepore & Brown, 1997).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정보처리의 초기단

계인 선택적 주의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 고정관념의 렌즈를 착용하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

별 범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범주 가능성은

금지하는 편향효과가 일어나게 되고(Bodenhausen 

& Macrae, 1998),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다르게

지각하게 만든다. Banaji 등(1993)은 중립적인 자

극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녀의 의존

성, 공격성 평정에 차이가 없지만, 성 고정관념

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자는 공격적, 

여자는 의존적이라고 평정함을 발견하였다. 그리

고 대상인물의 행동이나 특성을 해석할 때 상관

착각(illusory correlation)이 일어나 우연히 일어난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행동은 성격특성과 연결시

켜 과대해석하고,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행동은

무시하게 만든다(Hamilton & Gifford, 2000). 또한

편향된 귀인을 하게 만들어, 여성의 성공에 대해

서는 운이나 노력에 귀인하고 남성의 성공에 대

해서는 능력에 귀인하는 한편 실패에 대해서는

반대로 귀인하게 만든다(Yoder, 1999). 성 고정관

념의 활성화는 기억에도 편향을 일으켜 성 고정

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기억편

향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성 고정관념의 기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고 수정하여 기억하는 기

대일치성 현상을 일으킨다(Rothbart, 1981). 그리고

성 고정관념은 남녀 작품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

쳐, 동일 작품에 대해서도 남성의 작품이라고 믿

는 경우와 여성의 작품이라고 믿는 경우 평가가

달라진다(Biernat & Kobrynowicz, 1999).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의 효과를 실생

활과 연결시켜 연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Rudman

과 Borgida(1995)는 남자 피험자들에게 일련의 실

제 TV 광고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에, 단어

판단과 여성을 면담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

였다. 그중 여성을 성 대상화하는 광고를 점화자

극으로 보았던 남자들의 경우 중립자극을 보았

던 남자들에 비해 성차별적 단어들(예. bimbo)에

더 빨리 반응했을 뿐 아니라 연구조교로 신청한

여성들을 면담하면서 성희롱 행동을 하는 경향

이 더 많았다. 미디어의 광고가 시청자들의 고정

관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연구들은 주

로 지각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정보처리를 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성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

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yserman & Swim, 2001).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타인에 대한 평정이

나 기억,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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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의 대상이 될 때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

을 미치게 되는가? 유아초기부터 아기들은 자신

의 성별을 알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적용하게 된다. 인생 초기 성별을 배우면서 성-

일치 지식은 자아로 통합되고, 성 고정관념과 일

치하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잘 기억

하면서 자신도 그에 맞추어 규정하게 된다(Bem, 

1993). 자아를 기억의 연합망의 일종으로 보는

자아도식이론에서는 성별은 자아도식의 중심에

있고 연결강도가 강하며,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Higgins, 1996). Hannover(1999)

는 성 고정관념의 핵심차원에 속하는 성-일치 정

보가 개인의 자아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

다. 그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어떤 성격특성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특성인지 아닌지를 판

단하게 했을 때, 성-일치 특성들에 대한 판단이

성-불일치 특성의 판단보다 유의미하게 빠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성-일치

자기지식이 성-불일치 자기지식보다 자아의 중심

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마음에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

라고 해석되었다. 

성 고정관념을 자신의 자아에 통합시키고 중

심에 놓는 것은 성 유형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된다. Eccles 등(1999)의 모델에 따르

면 행동선택은 개인이 갖는 성취기대로 예언가

능하고, 이는 과제 난이도에 대한 지각과 자기

능력 지각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들은 종단연구

를 통해 고정형적인 남성영역(수학)과 여성영역

(언어)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적인 믿음이 아동

의 자기지각과 성취기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을 발견하였다. 특히 부모의 지각은 아동의 점수

보다는 아동의 신념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비

슷한 방식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

은 여성과 남성에게 고정관념적인 기대를 하고, 

고정관념에 맞는 역할과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

에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고, 성

고정관념을 자기개념으로 수용하게 될 수 있다

(김혜숙, 2002). 

한편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개인의 과제수

행에 즉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annover와 Beyers(1999)의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

념을 점화했을 때, 성 일치 과제에 대해서는 과

제 성공능력의 확신의 정도가 높지만 성 불일치

과제에서는 확신이 없어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Spencer 등(1999)은 수학을 잘 하는 남녀에게 어

려운 수학시험을 치루게 하면서, ‘성차는 없다’는

정보를 먼저 제공받은 집단에서는 시험결과에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차가 있다’는

정보를 먼저 받은 집단에서는 남녀차이가 나타

남을 발견했다. 즉 성차를 강조하는 성 고정관념

의 활성화가 여성의 수행 결함으로 나타난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Steele과 Aronson 

(1995)은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이라는 개

념을 제안하였다.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들은 고정관념을 지각하고 자신이 고정관념을

확인해줄 수도 있다고 느끼면서 갖는 불안이 고

정관념 관련 차원의 개인 수행을 실질적으로 손

상시키고, 이는 고정관념 확인효과를 만들 수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흑인은 지능이

낮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언어검사가 지적 능력

을 재는 것이라고 믿을 때 수행이 나빠졌다. 또

한 여성들도 과학과 수학을 못한다고 믿기 때문

에 검사가 진단검사라고 믿을 때 수학점수가 낮

아졌고, 특히 남자들 속에서 자기 혼자만 여자일

때(solo status) 더 점수가 낮아졌다(Sekaquaptewa & 

Thomp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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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는 상황일지라

도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고정관념

의 잇점으로 수행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들도 있다. Sekaquaptewa 등(2002)은 백인여성이

남성들 속에서 혼자 여성인 경우 수행이 나빠지

지만, 흑인여성들 속에서 혼자 백인 여성인 경우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수행은 나빠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즉 백인여성은 성 고정관념이 활성

화된 경우 불리하지만, 인종 고정관념이 활성화

된 경우 높은지위의 집단으로 잇점이 있는 것이

다.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과제수행에 나쁘게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서는 아시아인들은 수학능력이 우수하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별보다는 인종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수학시험

을 보았을 때 더 점수가 떨어졌다. 즉 긍정적 고

정관념 확인의 압력 역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

인시키지 않으려는 압력과 유사하게 작용하였다

(Cheryan등, 2000).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고정

관념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때로는 고정관념 위협 현상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성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지만, 성 고정관념이 어떻게 행동과

수행을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

로는 성 유형화와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고정관념 위협현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개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자아해석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성 고정관념의 촉진효과와 억압효과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자아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범주화의 자동적 특성 때문

에 성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성별

이 자아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성 고정관

념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자아해석을 할 때 자신

을 고정형적으로 해석하는 촉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고정관념에 유리한

집단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Fiske와 Taylor(1991)는 고정관념이 인지

적 경제성 때문에 정보처리의 지름길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어떤 목적과 동기에 의해

정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동기화된 전략가로서

고정관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노력이 드는 개별

화된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다고 할지라도 고정관념을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식적인 노

력으로 수정하여 오히려 억압효과가 나타날 수

도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습득하여 자동적

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이라도 그것의 잘못됨

을 지각하고 반대하는 신념을 갖게 되면, 통제적

인 과정을 통해 고정관념을 무화시키려는 노력

을 기울일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Fiske, 1998). 

또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고정관

념을 적용하지만,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사람들

에 대해서는 개성있는 독특한 개인들로 생각하

고 싶어하기 때문에 범주적 처리를 하기 보다는

개별화된 처리를 하게 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Koomen & Dijker, 1997; -Nelson, 2002). 그렇다면

자아해석을 하는 상황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활

성화된다 할지라도 성 고정관념적인 자아해석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정관념에서 불리

한 집단은 고정관념의 잘못을 인식하고 자신에

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은 자아해석에 어떤 형

태로 작용할 것인가? 성 고정관념과 자아를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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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이론들은, 크게 두가지 다른 관점

에서 논의되어 왔다. 단일차원 모형(uni-dimensional

model)에서는 모든 젠더관련 역할과 특성들에 대

한 도식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아와 타아에 적용

된다고 본다(Bem, 1981). 이 입장에서는 성 도식

화된 사람, 즉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들은 타

인뿐 아니라 자신과 사물을 조직할 때에도 성별

로 조직한다고 본다. 반면 Spence의 다차원 모형

(multiplicity model)에서는 성 고정관념의 다양한

내용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또한 성 고정관념과

성 행동, 성 정체성 등은 각기 독립적일 수 있다

는 것을 지적한다(Spence & Buckner, 2000). 이 입

장에서는 성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그리고

성 고정관념의 각 영역 내용들은 느슨하게 연결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관념의 내용이 다양하고 각기 다른 차원

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신

념 역시 내용에 따라, 차원에 따라 다를 가능성

이 있고,  통제적인 과정은 그에 따라 작동할 수

있다. 고정관념 위협 이론(Steele & Aronson, 1995)

에 따르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자들은 자

기 집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

를 그 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며 사회적 정체

감을 갖지만, 자기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를 탈

동일시(disidentify)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Nelson, 2002). 즉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

인 내용인지, 처방적인 내용인지 기술적인 내용

인지에 따라 자아해석에 고정형적인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탈동일시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Bem(1981)의 지적처럼,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자

아해석의 반응양식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Devine 

(1989)은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어

떤 대상(흑인)을 만났을 때 모두 자동적으로 고

정관념이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저 편견인은 그

효과를 금지하는 통제적인 과정을 사용함을 밝

혔다. Fazio 등(1986)도 저 편견인들에게서 의식적

금지가 정교하게 일어남을 보여 주었다. 한편

Nelson(2002)은 고정관념을 동일시하는 정도에 개

인차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고 동일시인은 자

신을 집단과 더 연결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라도 그러하지만, 저 동일시인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특히 집단 이미지가 부정적

일 때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1. 의식수준에서의 명시적 성 고정관념의 활성

화가 개인의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보다 자아 해석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4. 성 고정관념이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간에 차이가 있

는가?

5. 남성과 여성은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

아해석에 다르게 작동하는가?

6.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성 고정관념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아해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기초조사

남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기술

형용사를 평정케 하였다. 형용사는 김영채(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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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00개 형용사 중에서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268개가 사용되었다. 각 형용사들은 여성적/남성

적, 긍정/부정, 강/약, 활동적/비활동적 차원에서

각각 7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상에

서 평정되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여성적, 남성

적, 긍정, 부정적 값이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였

다.  

연구대상

대학생 446명(남 233명, 여 213명)이 실험에 참

여하였고, 이들을 비활성화 조건과 활성화 조건

에 다음과 같이 할당하였다.

성 별
총

여성 남성

유형
비활성화 113 111 224

활성화 100 122 222

총 213 233 446

측정도구와 절차

  성 고정관념 질문지

  Ashmore와 동료들(1987), Deaux & Lewis(1983), 

Fiske(1998)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성격, 역할, 능

력, 행동, 외모의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

하는 여성 고정관념과 남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론적 토대에 의해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

성관련 형용사들과 남성관련 형용사들을 삽입하

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형용사 선정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성격과 역할, 행동, 능

력, 외모의 영역에 처방적, 기술적, 부정적, 긍정

적 내용이 들어가도록 배합하여 질문지를 구성

하였고, 6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

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

고정관념 질문지 문항은 남성 고정관념이 34문

항, 여성 고정관념이 34문항이었다. 

  예 : 여성 고정관념: 

      여자는 남자보다 사려깊다(성격-긍정기술). 

      여자는 샘이 많다(성격-부정기술).

      여자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역할-처방). 

      여자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능력-부

      정기술).

      남성 고정관념

      남자는 합리적이다(성걱-긍정기술). 

      남자는 야만스러운 편이다(성격-부정기술)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역할-처방).

      남자는 여자보다 언어능력이 떨어진다(능

      력-부정기술).

   

  자아해석 질문지

  성 고정관념 질문지를 변형하여, 자아와 관련

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아 질문지도 성

격과 역할, 행동, 능력, 외모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처방적, 기술적, 부정적, 긍정적

내용이 들어갔으며,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

장 잘 표현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남성용

자아해석 질문지는 남성 고정관념 문항을 변형

하였고, 여성용 자아해석 질문지는 여성 고정관

념의 문항을 변형하여, 각각의 자아해석 질문지

문항은 34문항이었다. 

  (예, 여성용: 나는 사려깊은 편이다. 나는 샘이

많은 편이다. 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화 조건

  활성화 조건에서는 성 고정관념 문항을 먼저

제시하여 고정관념을 활성화한 후 그와 관련된

자아관련 문항에 반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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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 고정관념 문항이 먼저 한 문항 나온 다음

그와 짝지워진 자아해석 문항이 나오고, 또 다른

성 고정관념 문항이 나온 다음 그와 짝지워진

자아해석 문항이 나오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에 대한 반응순서를 통제하기 위해 다시 되돌

아가 고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지시문을

넣었다. 

  비활성화 조건에서는 성 고정관념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아해석을 하도록 문항을 구성

하였다. 즉 먼저 자아해석 문항들이 모두 제시된

후, 성 고정관념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화 조건은 문항 배열을 제

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였다. 

  절차

  검사는 소집단으로 실시되었고, 남성과 여성에

게 성 고정관념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아해석 검사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활성화 조

건과 비활성화 조건에 할당된 집단에게 각기 다

른 검사가 제공되었다. 활성화 조건은 고정관념

문항 다음에 자아관련 문항에 반응하도록 순서

대로 반응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비활성화 조건

은 자아해석검사 이후 성고정관념 검사가 실시

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이, 국적, 출신지,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의

카이 검증결과, 남녀 모두 비활성화 조건과 활성

화 조건에서 p>.05로, 두 조건은 동질적인 집단

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성 고정관념이나 자아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독립변인: 나이, 국적, 성별, 

출신지,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종속변인: 성 고

정관념 총점, 자아해석 총점). 그 결과 사회경제

적 점수는 여성 고정관념(t=-2.31, p<.05)과 남성

고정관념(t=-2.55, p<.05), 자아해석(t=-2.86, p<.05)

에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고,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통계처리를 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

변인으로 지정하였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a)

  

  타당도

  고정관념 척도는 이론적 근거와 기초조사를

통해 평정된 형용사를 이용해 제작되었고, 이를

변형하여 자아검사가 만들어졌다. 또한 제작 과

정에서 6명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는

문항들을 반복 검증하였으며, 18인으로 구성된

연구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검증하

였다.

  신뢰도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남녀 고정관념의 경

우 .68-.96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아해석의 경우

표 1.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자아해석 남성고정관념 여성고정관념

전체 .85 .94 .96

성격 .71 .83 .89

역할 .84 .91 .90

능력 .46 .68 .72

행동 .60 .75 .87

외모 .76 .8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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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보다는 낮으나 능력 요인을 빼고는 .60- 

.85의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자아해석의

일치도가 고정관념보다 낮은 것은 각 개인의 자

아해석은 보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특히

능력 요인의 자아해석은 일치도가 낮은데, 이는

능력 문항들이 각각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자

기 능력에 대한 지각과 해석은 다른 요인보다

더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남성 고정관념과 여성 고정관념에 대한 남녀차이

  남녀가 가지고 있는 남성 고정관념과 여성 고

정관념을 비교해 본 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남성과 여성의 점수는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성 고정관념이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 고

정관념의 능력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

표 2. 남성 고정관념과 여성 고정관념의 남녀차이

          여성            남성

  평균   SD   평균   SD     t값

   여성고정관념 전체 3.15 (.77) 3.97 (.71) -11.69 ***

성격 3.20 (.81) 3.92 (.75) -9.80 ***

역할 2.94 (1.03) 3.96 (1.01) -10.63 ***

능력 3.37 (.72) 3.89 (.67) -7.83 ***

행동 2.93 (.90) 3.81 (.84) -10.67 ***

외모 3.33 (1.17) 4.28 (1.07) -8.98 ***

처방 문항 3.08 (.93) 4.14 (.87) -12.46 ***

기술 문항 3.23 (.70) 3.77 (.65) -8.44 ***

    부정기술 3.00 (.84) 3.65 (.78) -8.50 ***

    긍정기술 3.58 (.77) 3.95 (.73) -5.25 ***

   남성고정관념 전체 3.63 (.68) 4.03 (.58) -6.66 ***

성격 3.56 (.68) 3.96 (.60) -6.65 ***

역할 4.06 (1.12) 4.81 (.84) -8.12 ***

능력 3.54 (.70) 3.56 (.70) -.36

행동 3.49 (.80) 3.87 (.75) -5.14 ***

외모 3.50 (1.05) 3.92 (.91) -4.56 ***

처방 문항 3.75 (.86) 4.48 (.69) -9.90 ***

기술 문항 3.46 (.64) 3.52 (.58) -.94

    부정기술 2.93 (.90) 3.81 (.84) -10.67 ***

    긍정기술 3.53 (.73) 4.06 (.69)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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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남성과 여성 고정

관념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은 거의 전 영역이 비슷했지만,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인 남성집

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특히 높았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여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았지만,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서는 역할과 행동에 대

한 고정관념이 낮고,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

았다. 남성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 영역이 비

슷했지만,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남성들은 사회

적인 성 고정관념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고, 자

신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들의 경우 남성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은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은 상당부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역

할과 행동의 고정관념은 거부하면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사회

가 부여하는 역할 고정관념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관념 활성화가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가 자아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전체 점수와 각 영역별 자아해석 점수에 대

해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자

아해석의 점수는 높을수록 성 고정형적으로 자

신을 해석하는 것이 된다. 전반적으로 표 3에서

보여주는 바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성 고정관념

표 3. 고정관념 활성화 유무에 따르는 남녀의 자아해석의 양상과 차이검증

유형 (활성화유무) F값

비활성화 활성화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여 남 여 남 성별 활성화 성별*활성화

자아해석 전체 3.81 (.52) 4.03 (.39) 3.62 (.52) 4.06 (.42) 55.64 *** 2.80 6.12 *

     성격 4.09 (.59) 3.92 (.58) 3.82 (.65) 3.94 (.47) .27    4.98 * 6.53 *

     역할 3.92 (.94) 5.23 (.59) 3.74 (.92) 5.29 (.65) 370.05 *** .59 2.84

     능력 3.86 (.78) 3.26 (.67) 3.67 (.61) 3.52 (.70) 32.65 *** .31 10.99 ***

     행동 3.55 (.72) 3.76 (.61) 3.32 (.65) 3.69 (.68) 20.30 *** 5.48 * 1.49

     외모 4.71 (.80) 4.70 (.79) 4.21 (.99) 4.49 (.63) 3.20 21.80 *** 3.54

  처방문항 4.18 (.69) 4.93 (.56) 3.95 (.65) 4.86 (.52) 207.02 *** 7.33 ** 1.75

  기술문항 3.84 (.54) 3.23 (.40) 3.59 (.51) 3.34 (.50) 85.07 *** 2.24 14.96 ***

    부정기술 3.60 (.72) 3.07 (.59) 3.26 (.64) 3.22 (.70) 20.03 *** 2.07 14.98 ***

    긍정기술 4.08 (.63) 3.38 (.48) 3.91 (.63) 3.45 (.49) 119.08 *** .97 5.01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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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해석의 전체점수

에서도 성별 주효과가 매우 의미있게 나타나고 남

성들이 여성들보다 자신을 더 고정형적으로 해석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

면, 남성들은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남성고정관념 점수와 활성화집단과 비활성화 집

단의 자아해석 점수가 차이나지 않지만, 여성들

의 경우 여성 고정관념 점수는 낮은데 비해 자

아해석 점수는 높아, 자아해석을 매우 고정형적

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거부하면서도 자아에는 반

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 고정관념 활성

화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

별과 활성화 조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다. 그 이유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 고

정관념 활성화 여부가 자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여성의 경우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조건에

서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남녀의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에 따르는 자아

해석양상을 영역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효과는 역할, 능력, 행동영역에서 나타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그중 역할의 자아해석에서

남녀 차이가 가장 컸다. 고정관념 활성화효과는

행동, 외모, 성격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남

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행동과

외모에 대한 자아해석 점수가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성별과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능력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성 고

정관념의 활성화가 능력에 대한 자아해석을 낮

추었지만, 남성들의 경우 오히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을 높였기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

용의 활성화 여부가 자아해석에는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리해서 처리를

해 본 결과, 처방적인 내용에서는 성별 주효과와

활성화 주효과는 나왔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나

오지 않았고, 기술적인 내용에서는 성별 주효과

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왔다. 그림 3은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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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그림 1. 활성화-비활성화 조건에 따른 남녀 집단의 자아해석(전체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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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활성화, 비활성화 조건에 따른 남녀 집단의 자아해석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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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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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처방적 내용과 기술적 내용에 대한 남녀 집단의 자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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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자아해석이 기

술적인 내용보다는 처방적인 내용에서 더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특히 남성들은 여성

들보다 더 처방적인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

는 경향이 높았다. 즉 남성들은 “남자는 어떠해

야 한다”는 사회적인 처방을 더 많이 자아에 수

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문항에서는 오

히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고정형적으로 자

아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성 고정관념

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했다. 

  한편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긍정성 효과 때문에 성 고정관념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얼마나 자아에 수용하여

해석하며, 고정관념 활성화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정기술과 긍정기술 문항들을

뽑아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기술과 긍

정기술에서는 모두 성별 주효과가 나타나고, 성

별과 활성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

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을 더 수용

하여 자아해석을 하고 있지만, 여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그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

이든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억제한데 비해, 남

성들은 남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자아해

석을 더 고정형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 고정관념 고저 집단

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 고정관념 지식

을 어릴 때부터 습득하고 그 지식을 자아에 통

합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동

일한 정도로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

이 높은 남녀와 낮은 남녀는 성 고정관념의 활

성화 여부에 따라 어떻게 자아해석이 달라지는

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성 고정관념 점

수가 상위 30 퍼센타일과 하위 30 퍼센타일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

화 조건에 할당되었던 남녀를 표 4와 같이 각각

25명씩 무선 표집하여, 여성 100명, 남성 100명

의 자아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4.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피험자 수

여성 남성

저집단 고집단 저집단 고집단

활성화 25 25 25 25

비활성화 25 25 25 25

표 5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과 낮은 여

성들이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에 따라 자아해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

로 고정관념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 고정관념

고 집단은 고정관념 저 집단에 비해 자아해석도

고정형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활성화

효과도 유의하여, 성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자아해석을 고정형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더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 고 집

단보다 저 집단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 고정관

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

성일수록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지만,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정형적인 자

아해석을 더 억압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 양상

을 영역별로 보았을 때, 능력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고정관념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

나, 고정관념 고 집단은 저집단에 비해 능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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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아해석을 더 고정형

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활성화 주효과도 능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 고정관념

이 활성화 된 조건에서 덜 고정형적으로 자아해

석을 하였다. 능력영역의 자아해석은 고정관념의

수준이나 활성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은 독특하고 개별적이며 고정된 특

성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

관념 수준과 활성화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행

동과 외모 영역에서 나타나,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더 억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모

에 대한 자아해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고

정형적이었다.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

용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여성들의

자아해석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여성들은 고정관념이 높든 낮든 기술적인 내용

의 고정관념보다는 처방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면서 자아해석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고

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더 그러하였다. 고정관념

활성화 주효과도 나타나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두 집단 모두 고정형적인 자아해석 경향성

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내용의 문항들

보다는 더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고 있었다. 

기술적인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문항에서는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의 주 효과뿐 아니

라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고정관념 활성화 시 고정형적인 자아

해석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

상은 기술 문항 중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

인 내용에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고정관념 저 집단은 그와 관련

된 자아해석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5. 여성의 고정관념 수준과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른 자아해석 양상과 차이검증

유형 (활성화유무) F값

비활성화 활성화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저 고 저 고 수준(고/저) 활성화 수준*활성화

자아해석 전체 3.82 (.44) 4.19 (.36) 3.16 (.51) 3.98 (.34) 43.28 *** 29.00 *** 8.19 **

     성격 3.91 (.58) 4.33 (.40) 3.37 (.96) 4.13 (.56) 25.26 *** 12.09 *** 2.77

     역할 3.70 (.63) 4.46 (.74) 3.09 (.93) 4.10 (.75) 26.69 *** 8.05 ** .45

     능력 3.87 (.90) 3.91 (.78) 3.43 (.78) 3.87 (.61) 1.09 2.74 2.29

     행동 3.32 (.52) 3.82 (.68) 2.67 (.54) 3.68 (.43) 44.30 *** 12.77 *** 5.30 *

     외모 4.89 (.85) 5.01 (.57) 3.58 (1.16) 4.69 (.83) 9.77 ** 22.12 *** 8.50 **

  처방문항 4.04 (.69) 4.55 (.46) 3.44 (.57) 4.27 (.50) 33.22 *** 15.29 *** 1.98

  기술문항 3.71 (.40) 3.94 (.54) 3.05 (.50) 3.84 (.51) 22.64 *** 19.24 *** 9.56 **

    긍정기술 4.00 (.59) 4.24 (.72) 3.61 (.70) 4.01 (.64) 22.90 *** 14.97 *** 1.12

    부정기술 3.52 (.48) 3.75 (.63) 2.67 (.49) 3.73 (.63) 7.33 ** 11.77 *** 10.41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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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내용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 모두 부정적인 내용에 비해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내용일지라도

두 집단이 동일한 정도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어

서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 활성

화된 경우 더 억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6은 남성들의 자료로, 성 고정관념이 높은

남성들과 낮은 남성들이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

에 따라 자아해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고정관념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 고정관념 고 집단은 고정관념 저 집단에

비해 자아해석도 고정형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

았고, 이러한 현상은 영역별로 보았을 때에도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와

는 달리 남성들의 경우에는 고정관념 활성화 효

과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능력 영역

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의 상호작용

도 전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들의 영역

별 자아해석 결과를 여성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능력 영역의 차이이다. 여성

들의 경우 다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던 고정관

념 고저 집단간 차이와 활성화 효과가 능력영역

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들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

가 능력 영역에서만 나타난 점이다. 그리고 남성

들의 능력영역의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는 고정

관념적인 자아해석의 억제가 아니라 촉진현상으

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남성들은 성 고정관념

의 피해자이기 보다는 수혜자이고, 특히 능력과

관련하여 여성들과는 달리 고정관념의 잇점이

표 6. 남성의 고정관념 수준과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른 자아해석 양상과 차이검증

유형 (활성화유무) F값

비활성화 활성화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저 고 저 고 수준(고/저) 활성화 수준*활성화

자아해석 전체 3.76 (.34) 4.33 (.32) 3.68 (.20) 4.45 (.35) 117.71 *** .10 2.45

     성격 3.79 (.67) 4.18 (.56) 3.76 (.38) 4.17 (.38) 15.50 *** .04 .92

     역할 5.09 (.74) 5.44 (.42) 5.10 (.41) 5.64 (.48) 17.02 *** .95 .81

     능력 3.09 (.59) 3.24 (.79) 3.25 (.58) 3.84 (.61) 8.05 ** 8.64 ** 2.89

     행동 3.65 (.59) 3.96 (.74) 3.19 (.43) 3.98 (.79) 17.74 *** 2.75 3.29

     외모 4.46 (.90) 5.03 (.79) 4.10 (.55) 4.87 (.54) 22.73 *** 3.36 .50

  처방문항 4.75 (.72) 5.17 (.54) 4.60 (.32) 5.19 (.42) 23.69 ***   .44 .71

  기술문항 3.10 (.39) 3.67 (.44) 3.06 (.40) 3.59 (.46) 22.38 *** 1.14 2.35

    부정기술 2.99 (.58) 3.24 (.73) 2.74 (.59) 3.53 (.71) 15.64 *** .04 4.17 *

    긍정기술 3.21 (.42) 3.50 (.47) 3.37 (.43) 3.65 (.41) 10.86 *** 3.24 .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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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을

순간 자아에 편입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에 각

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성들은 고

정관념이 높든 낮든 기술적인 내용의 고정관념

보다는 처방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

면서 자아해석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더 그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

성들의 경우에서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여성과

는 달리 고정관념 활성화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남성들도 기술적인 고정관념을 담고 있

는 문항 중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보다 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

었고, 고정관념을 자아에 수용하는 정도는 고정

관념 고 집단이 유의미하게 강했지만, 고정관념

활성화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술에서는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의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고정

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고정관념 저 집단은 부정

적인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자아해석하는 경향이

더 낮아지지만, 고정관념 고 집단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은 자아해석시

고정관념의 긍정적인 내용은 수용하지만 부정적

인 내용은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 고정관

념 고 집단은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

이든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은

어떠하며,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 자

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고정관념이 높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

성들이 여성들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았으며, 자

아해석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남성들은 성 고정관념이 높고 성 고정관념

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다(조혜자, 2002).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지만, 남성

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이는 사람들이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적용하고 자기 집

단은 독특한 개인들의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높다는 이론을 지지한다(Koomen & Dijker, 1997).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여성에게만 나타나고 남

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

한 경우에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동일시가 일

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점수보

다 자아해석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 여성 고정

관념은 거부하면서도 자아해석을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검사 이후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여

성 전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자

신에게는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을 스스

로 실천하고 자아에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

은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지 고정관념이라고 생

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김선희(2002)는

‘문화의 자연화’라고 부르고 있다. 즉 여성들이

자아해석에 반영한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은 여

성들의 자연 본래적인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문

화적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특성이 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여성들의 여성 고정형적인 특

성들이 자아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면, 고정관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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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는 상황이나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나

변함없이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활성화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고정관념적인 자아해석이 억압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고정관념 활성화의 효과는 여성들

에게는 나타나지만,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

다. 특히 여성들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에 관계없

이 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고정관념이 활

성화되었을 때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

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활

성화되지 않았을 때, 여성들은 고정관념적인 특

성을 자신의 특성이라고 자동적으로 수용하지만,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고정관념인지를

지각하면서 자아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

로 거부하고 억압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 중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활성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더 자아해석 점수가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주의 관점의 교육을 받고 성 고정관념이 여

성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워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여성일수록 여성 고정

관념을 탈 동일시하는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해석 양상을 영역별로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영역이 역할영역이

었다. 즉 남성들은 남성역할을 자아해석에 강하

게 반영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여성역할을 남성

에 비해 강하게 자아해석에 수용하지 않았다. 역

할은 사회가 규정해 주는 남성과 여성의 활동영

역으로서 남녀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Eagly 

(1987)는 남성성과 여성성 특성이 성격적인 특성

이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결과된 특성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Fiske(1998)은 여성에게 할

당된 역할은 낮은 사회적인 지위와 무권력을 야

기하고, 남성의 역할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이

여성 고정관념적인 역할을 자아해석에 수용한다

는 것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낮은 사회적인 지

위와 무권력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

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들은 남성 고정

관념적인 역할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연계되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아에 편입시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고정관념을 반영한 자

아해석을 하는 영역은 외모영역이었다. 고정관념

이 활성화된 경우에 남녀 모두 억압을 하고 이

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영

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모주의(lookism)의 영

향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지 못하며, 고

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음

을 시사한다. Deaux와 Lewis(1984)에 의하면 성 고

정관념의 영역중 신체특성 영역이 가장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

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상화(objectification)

이론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의 외모를 화

폐가치로 여기고 중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

신을 외모에 근거해서 평가되는 대상물로 다루

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티브리스, 1999).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외

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고 민감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TV나 인

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우리나라 젊은

이 문화가 ‘얼짱’, ‘몸짱’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외모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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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해석의 영역중 성별과 고정관념 활성화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영역은 능력영역이다. 

남성의 경우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정

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졌지만, 

여성의 경우는 더 낮아졌다. 이 결과는 고정관념

활성화가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 위협으로 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만(Steel & Aronson, 1995), 지위가 높은 집단의 경

우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잇점으로 수행이 나빠

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

결시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ekaquaptewa et 

al., 2002). 즉 여성들의 경우 능력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높았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수행 시에

는 불안으로 작용하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남성을 능력있는 사

람으로 보는 잇점 때문에,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

된 경우 그것을 더욱 수용하여 자신감을 가지며, 

오히려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즉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남성

과 여성, 또한 인종집단의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 위협 현상은 자아해석양식이

중개변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처방적인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

는 경향성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

타난 점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많은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메시지가

파워구조에서 불리한 여성들에게 강하게 작용한

다고 주장해 왔다(Fiske, 1998). 본 연구 결과에서

도 다른 영역들의 자아해석 점수와 처방적인 내

용의 고정관념 점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들 역시

처방적인 내용에서 점수가 높고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들에게서도 그러하였다. 그

러나 남성들의 점수는 더 많이 높아, 남성들은

처방적인 고정관념을 여성들보다 더 강하게 자

아에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

리 사회가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회로서 남성의

역할과 특성을 매우 중시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강요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

이 여성답지 못한 것보다 남성이 남성답지 못할

때 더욱 암묵적인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더

욱이 여성들은 여성주의 교육으로 의식화되어

있는데 비해,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 고

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은 개인의 지위나 파

워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성

취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자아

에 쉽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정도는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즉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자

아를 성 고정형적으로 해석하고 낮은 사람일수

록 자아해석이 덜 고정형적이었다. 이러한 현상

은 Bem의 단일차원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은 자아해

석도 성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적용하는 양식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에게 동일한 양식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동일하

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Spence등(2000)의

주장대로 각 영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

서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고정관념의 긍정적인 내용들은 부정적인 내

용보다 더 자아에 수용되고 있었고, 성 고정관념

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내용은 더 억

압하여 탈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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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erman과 Swim(2001)에 따르면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

로 자신들의 사회적 세계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수동적인 수

용자나 피해자로 남지 않고, 완충적인 생활공간

을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성 고정관

념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영

역에 따라 유리한 경우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여

자아에 반영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거부

하거나 억압하기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 고정관념은 거부되기도 하지

만, 많은 남녀에게 실천되고 자아에 반영되며, 

성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성 고정관념의 불리한 대상인 여성과 유리한

대상인 남성이 어떻게 자신을 해석하게 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들은 고정관념 활성

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들의 경우에

는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을 덜 고정

형적으로 하려는 억압을 일으킴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밝혀내지 못

한 고정관념 위협현상의 중재변인 중의 하나가

자아해석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지는 추후 연구

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성 고정관념의 활

성화가 일상생활에서는 보다 더 암묵적인 형태

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의 피해 당사자

들은 의식적으로 거부하지도 못하고 자아에 수

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암

묵적인 수준에서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자

아와 관련된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인지를 밝혀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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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Gender-stereotype Activation in Men's 

and Women's Self-construal

Hee Jeong Bang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how men's and women's self-construals do change according to 

gender-stereotype activ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en have stronger gender-stereotypes and construe self 

more gender-stereotypic way than women. In general, women showed having less gender-stereotype but they 

construed self more stereotypic way. And the stereotype activation affected only on women to construe self 

less stereotypic way. Both men and women do accept physical appearance stereotypes more than other 

domains of gender-stereotype when they construe their selves. Gender-role stereotypes are more accepted by 

men than women, and gender-stereotypes of ability are more accepted by men but refused by women when 

stereotype was activated. And men accepted prescriptive gender-stereotype more than women. People of high 

gender-stereotype group construe self more stereotypic way than those of low stereotype group. But in low 

gender-stereotype group, women construe self less stereotypic way when stereotype is activated than when not. 

These results are taken to show, among others, that self-stereotyping of targe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targets are man or woman, and that self stereotyping of an individual contributes to build a 

mechanism of maintaining gender-stereotype of a socie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key words : gender-stereotype, self-construal, stereotype activation, disidentification


